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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3권 46호 (통권 136호)

<그림> G20 정상회의 로고와 테마  출처: G20 India 2023  https://www.g20.org/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어젠다와 회원국 확장의 함의

# 강선주   국립외교원

G20은 2023년 9월 인도에서 18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를 2020년대에 우선적으로 협력할 위기로 지정하고, 아프리카연

합(AU)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달성했다. 다른 한편, AU의 가입과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이유로 G20 정상회의가 합의

(consensus)보다 숫자 대결(numbers game)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G20 정상회의에 정치적 위기를 추가하는 것은 G20의 성과 달

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당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G20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Summary Of Article

G20의 거버넌스 위상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18차 G20 (Group of 20) 정

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 20대 경제국들로 구성된 G20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거

시경제 조율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

(Great Depression)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

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G20은 2009년에 “세계경제 조율의 최상위

체”(premier body for global economic coordination)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https://www.g20.org/en/g20-india-2023/logo-theme/


세계를 잇다, 미래를 빚다!2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은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조약

에 기반한 다자 국제기구는 아니다. G20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 국

가들의 접근법을 조율하는 비형식적 협의체(informal consultative 

foru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에 주목해야 할 이

유가 있다. 그것은 G20의 실효적 관련성(relevance)과 국제관계

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G20은 세계 GDP의 80%, 무역의 75%,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G20 국가들이 실질적인 이해상관자들

(stakeholders)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논의하기에 적절하고, 그의 결정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

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칙, 국제적 리

더십, 국가들의 동맹과 분산 상태 등을 드러낸다. G20 정상회의의 작

동은 국제관계 안정성의 바로미터(barometer)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는 15년 역사

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2023년 G20 정상회의는 G20의 진화

와 미래를 보여준다.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는 2020년대 G20 

정상회의의 어젠다, 즉 글로벌 위기를 규정하고, 협력 방식으로서 다

자적 포용을 달성하였다. 2020년대에 G20의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

에 집중할 것이고, 다자적 포용으로 정당성을 강화한다. G20의 다자

적 포용이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에서 효과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

제가 남았다. 

2020년대의 글로벌 위기와 G20 정상회의

2008년에 G20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 G20이 다루어야 

할 글로벌 위기는 금융·거시경제 위기였다. 글로벌 위기는 규모가 크

지만 금융·통화와 거시경제 하나에 한정되었고, 금융위기가 실물 분

야로 전이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었

다. 그래서 G20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유동

성을 공급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대에 G20 정상회의가 다루어야 할 위기는 2008년

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 2020년대에 G20이 다루어야 할 위기는 거

시경제, 보건, 환경이 복합되어 인류에 제기하는 위협이다. 구체적으

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기후변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의 3중 위기를 다루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한 현재 팬데믹의 긴급성은 낮아졌지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

데믹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급망 혼란,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을 

수반했는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스태그플레이

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통제가 거시경제의 우선적인 

목표이고 통화긴축을 필요로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

에서 국가들의 회복이 상이하므로 집합적으로 통화를 긴축하는 조율

이 쉽지 않다. 그리고 개도국들은 포스트-팬데믹 스태그플레이션을 

선진국들보다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개도

국들은 상당한 부채를 축적하였는데, 2022년부터는 수입 식량과 에

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채가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인플레

이션 통제를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개도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부채 부담을 높였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긴급한 글

로벌 위기라는 데에 공통 인식이 형성되었다. 지구 기온의 상승을 산

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높은 수준에서 제한한다는 목표 하에 국가

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를 달성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은 느리고 기후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그

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 재난을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책

임이 작은 개도국이 더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스태그플레이션의 3중 위기만으로도 G20은 협력

에 어려움을 겪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G20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원래 목적과 무관한 지정학 위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지정학 위기가 단순히 G20이 다루어야 할 사안의 증가를 

넘어서 G20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08년에 

G20이 상대적으로 쉽게 협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정 정도 지정학 

위기가 부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대에 G20의 협력에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는 지정학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대국의 무력을 사용한 현상 변경 시

도로서, 국경 보존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 헌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G20 국가인데다, 다른 G20 국가들은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분열하고 협력을 외면한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개도국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 인도 G20 정상회의의 성과

주요 합의

인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였다. 인도는 세계가 지정학 갈등, 경제성장 둔화, 식량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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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격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 영향이 동시에 전개되는 어려

운 시기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인도는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를 설정하였다. 이 주제는 글로벌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인 기

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 경제, 사

회, 기술, 국제 차원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과거 G20 정상

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다른 어젠다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룬 것과 

구별된다. 인도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은 

12개 원칙에 합의를 발표하고 있는데, 다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지속가능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포용적인 성장. 

▲ 2030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의 가속화. 

▲ 탄소배출 저감, 기후 회복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의 추구. 

▲ 장래 보건 위기에 대비로서 개도국의 의료 접근 향상 및 의약품 공

급역량 강화. 

▲ 개도국의 회복력있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 취약성 완화.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원 동원 증대.

▲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증대. 

▲ 글로벌 도전을 다루면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자개발은행

(MDBs) 개혁. 

▲ 디지털 서비스·공공 인프라에 접근 향상, 디지털 전환을 지속가능

한 포용적 성장에 활용. 

▲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공급. 

▲ 성차별 감소, 여성의 완전하고도, 평등하며, 유의미한 경제활동 참

여 촉진. 

▲ 장래 G20 어젠다에 개도국의 관점 통합과 글로벌 결정에서 개도

국의 발언권 강화. 

주요 합의의 함의

정상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과 지속가능 발전을 G20 정상회의 어젠다로 주류화했다는 점에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과거 G20 정상회의의 중심적인 어

젠다인 거시경제,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과거의 합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G20 정상회의가 글로

벌 경제 논의의 전제로 삼았던 세계화의 지속이 더 이상 우선 사안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가 G20 정상회의의 어젠다로 등장한 것

은 약 10년 전부터인데,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다른 어젠다에 우선시켰다. 더 나아가서 G20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과 재생에너지 역량을 3배 증가

시킨다는 목표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류화시키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을 개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자개발은행은 기

존에는 빈곤퇴치를 우선시하였지만,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이 빈곤퇴치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 G20 정상회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을 확장하였는데,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인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이 G20의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이다. G20이 다

자적 포용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는 개도국을 통칭하

는 글로벌 남부(Global South)의 리더를 자임하면서 글로벌 거버넌

스에서 글로벌 남부의 공평한 발언권 확보를 강조해왔다. AU의 G20 

가입은 그동안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개도국 지역에게 발언권을 확

보해 준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는 과거 G20 정

상회의보다 기후변화, 부채위기 등에서 글로벌 남부의 필요를 더 많

이 반영하는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 G20 정상회의가 혁신적 진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분명한 한

계도 갖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부채위기 등에서 글로벌 남

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는데, 

인도 G20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재원 동원에는 합의하지 않고 있

다. 개도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한 다자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의 수립도 합의되지 않았다. 글로

벌 남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에 관한 합의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포럼(COP28 UAE) 또는 2024년 G20 정상회의로 연기된다는 의

미이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기후변화와 부채위기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G20 정상회의의 다른 어젠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해왔고, 

G20의 구속력을 결여한 협의체 속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다만 G20 

정상회의가 합의 달성에 점진적, 누진적 접근법을 취해왔다는 경험

으로 볼 때, 글로벌 남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동원에 대한 합의가 점

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희망은 있다. 

G20 정상회의의 향후 과제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의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제관계 안정성의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G20(이제부터는 G21?)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글로벌 위기임을 명확히 하였고, 지정학 위기 때문에 G20이 협력을 

포기하는 것도 방지하였다. 문제는 2023년 인도 G20 정상회의의 성

과의 지속가능성이다. ▲ 2024년 G20 정상회의는 2023년 기후변

화 대응에 진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 AU의 G20 참여는 G20

의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AU의 G20 참여는 

G20의 합의 도달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인가, ▲ G20은 기후변화 이외



세계를 잇다, 미래를 빚다!4

의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G20은 AU와 유사한 확장을 지속할 

것인가, 향후 G20 정상회의 앞에 놓인 과제와 의문들이 적지 않다. 

2024-25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각각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

국이다. 이 두 국가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남부의 정체성과 리

더십을 자처하는 국가들이다. 이 세 국가가 G20 의장국 트로이카

(troika) 체제를 통해 기후변화 의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G20 정상회의가 합의(consensus)의 정

신을 유지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이

유로 그리고 AU의 가입을 이용하여 G20 정상회의가 합의보다 숫자 

대결(numbers game)로 전환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

성은 G20 정상회의에 정치적 위기를 추가하여 G20 정상회의를 마

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U가 가입하더라도 G20 정상회의

가 자체 임명된(self-appointed) 국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변

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성의 포럼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때만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

화 위기의 긴급성이 급격한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과와 안정성을 위해서 점진적인 진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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